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2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은 정부의

재원이 아닌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임
(조선일보, 아시아투데이, 디지털타임스 등 2.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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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

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

내용은 사실과 다름

◇ 2월 27일 <“태양광·풍력에 3년간 11조” 정부, 이 와중에 투자 
강행(조선)>, <태양광·풍력발전에 3년간 11조 쏟는다(아시아투데이)> 
<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3년간 11兆 투입(디지털타임스)>등의 기사에 
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올해 1조9천억원 등 올해부터 3년간 태양광, 풍력 등 재생

에너지 개발에 총 11조원을 투자함

ㅇ 자연경관 훼손, 소음발생 피해 등으로 주민반발이 큰 상황이지만

아랑곳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일 계획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

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

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


□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

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‘부작용 해소대책(’18.5월)’, ‘환경과 공존

하는 육상풍력 발전방안(’19.8월)‘ 등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

ㅇ 이의 일환으로 산지 태양광 입제규제 강화*(‘18.12월) 등 관련 규제를

강화하였고, ’풍력발전 추진지원단(‘20.2월)’을 발족하여 사업 초기단계

부터 환경성,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음

    *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,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(25도→15도) 등

※ 문의: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/김덕구 서기관 (044-203-5371)

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/강민수 전문관 (044-203-5365)


